
지스트, 과학기술진흥 공로 수상자 4명 배출
- ’23년 과학‧정보통신의 날 기념…분야별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등 유공
- 국무총리표창(송철한, 문봉진 교수), 장관표창(이재영 교수, 이창열 수석연구원) 수상

▲ 왼쪽부터 (국무총리 표창) 지구‧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, 물리‧광과학과 문봉진 교수,

        (장관 표창) 신소재공학부 이재영 교수,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창열 수석연구원

제56회 과학의 날(4.21.)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(4.22.)을 맞아, 지스트(광주과학기

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교수와 연구원 총 4명이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

로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.

수상자는 지구‧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와 물리‧광과학과 문봉진 교수, 신소재공학부 

이재영 교수,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창열 수석연구원이다.

지구‧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는 한국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

기환경 분야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진흥 국

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. 송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및 국가 

전략 미세먼지 사업단 단장 등을 수행하는 등 대기환경 현안 대응에 공헌한 바 있

다.

물리‧광과학과 문봉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

하고 미국, 일본, 프랑스, 스위스 등의 연구진과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해 국

내 연구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진흥 국무총리 표창을 

수상했다. 문 교수는 한국물리학회에서 10년간 실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국내 물리

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해왔다.

아울러 과학기술진흥 장관 표창에는 △ 국내외 전기전도성 생체재료 분야를 선도

하는 연구자로 조직공학, 줄기세포공학, 세포‧약물 전달체, 생체전극 소재 관련 기

술 개발에 기여한 신소재공학부 이재영 교수와 △ 유‧무기 광전소자 분야의 기초원

천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으로 국내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고등광기술

연구소 이창열 수석연구원이 선정됐다.



한편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

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

포상하고 있다. 2023년 과학‧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월 

2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됐다.


